
특명, ‘다운’된분위기를띄워라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 통도사자비원 어

르신들만수무강하소서’

스님들이 목탁대신 장구을 치고 염불대신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친 날,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

들은 회색법복의 위의(威儀)를 벗고 어르신들에게 응석을 부리는

아들로돌아가있었다. 

1월 8일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원장 오심) 4층 법당. 세속

의 인연(因緣)을 끊고 깨달음을 위해 입산(入山)했던 스님들이 속가

부모님께 못 다한 효도의 한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졌

다. 40여명의 학인 스님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 노래, 춤 등을 선보

이며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이날 공연은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진귀한 풍경을 연출하며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

었고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 놓았다. 삼귀의로 엄숙하게 공연의 시

작을 알렸을 때만 해도 법당 분위기는‘다운’돼 있었다. 꼬부랑 허

리를 가누며 법당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엔‘스님들

이 해봐야 무얼 그리 대단한 걸 하려고’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박

수도 치는 둥 마는 둥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을 제안하고 추진한

통도사 승가대학 찰중(학생회장 격) 소임을 맡은 지현 스님의 입담

좋은사회는좌중을압도했다.

공연과재치있는입담에박장대소
“스님들의공연은평생을두고한번볼까말까한공연인데, 박수

크게 안치면 짐 챙겨서 가 버릴 랍니다.”지현 스님의 투정 어린 호

소에 여기 저기서 웃음이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다. 연이어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도심 스님이 장구가락에 맞춰 진도아리랑을 부

르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돌변했다. 강당 가득 박수소리가 울렸고,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다.  민요 부르기로 흥을 돋우는가 싶더

니 이제 연극을 하겠단다. 육두법문으로 유명했던 춘성 스님의 일

대기를 다룬‘육두법문’이라는 연극이었다. 이 연극은 2003년 전

국승가학인연합 연극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커튼식으로 된

막이 걷히자 춘성 스님으로 분한 세봉 스님(사집반)이 육두문자를

곁들인 대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여기 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

다. 대사가 주는 재미도 재미지만, 기차 안의 여자 승객으로 분한

두스님의모습은웃음을참을수없게만들었다.

긴 머리 가발을 쓰고 봉긋하게 가슴도 만들고 입술엔 빨간 립스

틱까지바른데다미니스커트까지입고보니영락없는여자. 간들간

들한 걸음걸이로 어르신들에게 걸어와 사탕을 건네는 여자가 정말

로 스님이라고? 어르신들은 이제 스님들의 공연에 푹 빠져버렸다.

극중의 춘성 스님이 극락 가는 티켓을 받는 방법을 일러주겠다며

법문을하기시작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어. 탐심을 버리고,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

고 죽임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간절히 화두를 참구 하고

기도해. 그것이극락가는티켓이야.”

사모곡으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달래고…
웃는가 싶더니 어느새 울리고, 실없는 내용인가 싶으면 어느새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담은 대사를 쏟아내던 연극이 출연한 스님

모두의 수화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무대는 회심곡. 구구절

절한 가사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여자 분장으로 웃음을 자아냈던

현덕스님이가요‘사모곡’을부르기전에던진한마디로어르신들

의눈에눈물이맺혔다.

“2003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보모님께 이 노래를

받친다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구슬픈 반주

와함께스님의노래가시작됐다. 

“자나 깨나 자식 위해 신령님 전 빌고 빌며~ 학처럼 선녀처럼 살

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어머니!

아버지!”노래를 마치며 스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외쳐 불렀다. 이

순간, 통도사자비원 4층 법당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 모두가 학인스

님들의아버지와어머니가되었고, 스님들은외롭게홀로살아가는

어르신들의아들이되었다. 

어르신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현덕스님이 어머니, 아버

지에 이어 부처님!을 외치며 퇴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부처님에 대한 귀의로 승화시키는 스님의

모습에서 여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한다고 해도 깨달음을

향하는구도심만은변치않음을느끼게했다.

격의 없는 마음 환한 미소로 남아
통도사자비원 원장인 오심 스님의 순서가 됐다. 평소 얼굴이 익

은오심스님의무대는앙콜주문과환호성이이어졌다. ‘이내몸이

흙이 되도 내 마음은 자비원과 함께’로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자 박

수소리는더욱높아졌다. 

마지막 무대는 스님들의 막춤시간, 스님들이 머리에 휴지를 감

고, 미니스커트를 입은채 가발을 벗어 던져도 이제 더 이상 흉이 아

니었다. 무대 위의 스님들과 객석의 어르신들은 이미 부모와 자식

의 연을 맺었고, 한마음이 되었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즐거움만이

가득했다. “스님들이 너무 잘해. 스님들 모두가 내 자식 같고 모든

게 즐겁고 그래.”임경례(76. 양산 석계) 할머니는 스님들이 무대 뒷

정리를하는모습을지켜보며자리를떠날줄몰랐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스님들

의 대원력은 지역의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일체의 형식을 뛰어넘

어 무대에 올려졌다. 스님들의 격의 없는 마음들이 진한 감동을 자

아냈던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스님들의 재롱에 환하게 밝아진 어

르신들의 마음은 주름진 얼굴의 환한 미소로 남아 오래도록 피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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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불법실천

아닐까요?
■ 통도사 승가대 학인스님들의

자비원 위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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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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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20-8489


